
가짜경유 제조․판매 총책 구속
충북, 경유․등유 2대1로 혼합 150만리터 판매 … 25억원 판매

충북지방경찰청은 6월7일 수십억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판매총책 박모(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조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6월3일까지 충주시 일대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나 덤프트

럭에 경유와 등유를 2대1 비율로 섞은 25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150만리터를 200차례에 걸쳐 주유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조사결과 경유만 담을 수 있는 이동주유자동차를 개조해 칸을 만든 뒤 한쪽에는 경유를, 다른 한쪽에는 등

유를 싣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2개의 밸브를 함께 열어 경유와 등유를 섞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평균 350원 저렴하지만 박씨 일당은 기사들에게 경유 가격을 받아 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골프장 건설기업을 상대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주범인 박씨는 골프장 건설기업 관계자를 찾아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지

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신과 독점 계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씨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자동차 안에 경유와 등유를 담는 통이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

기 때문에 장기간 가짜경유를 팔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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